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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조상준 (044-203-3151)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3157)

스포츠산업, 국가경제 기여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 결과,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활발한 일자리 창출, 창업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 보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산업연구원(원장 주현)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생산·부가가치 효과, 주력산업보다 높은 고용효과로 일자리 창출 효과 커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와 산업연관표를 연계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스포츠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6으로 전체 산업 평균(1.79)이나 제조업(1.9), 

서비스업(1.68) 등에 비해 높았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9로 전체 산업 

평균(0.77)과 제조업(0.64)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서비스업(0.87)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산업에서의 생산 증가가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5.25로 전체 산업 평균(10.1)이나 

제조업(6.25), 서비스업(12.46)에 비해 크게 높았고, 고용유발효과도 11.24로 

전체 산업 평균(7.4), 제조업(4.72), 서비스업(9.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유발효과는 석유화학(3.16), 자동차(7.55) 등 주력 산업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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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파급효과 > < 고용효과 > 

산업구분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전체 산업 평균 1.79 0.77 10.1 7.4

제조업 1.9 0.64 6.25 4.72

- 반도체 1.3 0.67 1.9 1.77

- 석유화학 1.83 0.45 3.16 2.44

- 자동차 2.5 0.7 7.55 6.24

서비스업 1.68 0.87 12.46 9.2

- 도·소매업 1.76 0.88 16.54 10.41

- 운수·보관 1.77 0.66 13.06 8.11

- 전문·과학기술 1.83 0.86 11.12 9.15

스포츠산업 2.06 0.9 15.25 11.24

 활발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 증가로 경제적 위상 높아져

  전국사업체 조사 등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스포츠산업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종사자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4.06%로 전체 산업의 1.9배 수준이었고, 

사업체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3.09%로 전체 산업의 1.6배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매출액에서의 스포츠산업 

비중도 2015년 1.28%에서 2019년 1.3%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스포츠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스포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
구분 2015년 2019년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스포츠산업 68조 4천억 원 80조 7천억 원 4.24%

전체 산업 5,311조 2천억 원 6,195조 1천억 원 3.92%

비중 1.28% 1.3%

종사자 수 

스포츠산업 38만 3천 명 44만 9천 명 4.06%

전체 산업 2,088만 9천 명 2,272만 3천 명 2.13%

비중 1.83% 1.97%

사업체 수

스포츠산업 9만 3,350개 10만 5,445개 3.09%

전체 산업 387만 4,156개 417만 6,549개 1.89%

비중 2.41%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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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는 그간 발표된 한국은행, 통계청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처음으로 종합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산업연구원 조현승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이 높은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포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계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라고 평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스포츠산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스포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된 만큼, 스포츠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조속히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개편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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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붙 임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연구결과

 ➊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 스포츠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일자리 창출

효과(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음.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에 비해 2~5배 높은 고용효과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음

< 경제적 파급효과 > < 고용 효과 > 
산업구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전체 산업 평균 1.79 0.77 10.1 7.4
제조업 1.9 0.64 6.25 4.72
- 반도체 1.3 0.67 1.9 1.77
- 석유화학 1.83 0.45 3.16 2.44
- 자동차 2.5 0.7 7.55 6.24
서비스업 1.68 0.87 12.46 9.2
- 도·소매업 1.76 0.88 16.54 10.41
- 운수·보관 1.77 0.66 13.06 8.11
- 전문·과학기술 1.83 0.86 11.12 9.15
스포츠산업 2.06 0.9 15.25 11.24
- 참여 및 관람 스포츠 1.83 0.93 13.62 8.92
- 용품공급 및 인프라 제공 2.39 0.81 15.45 11.08
- 스포츠 관련 서비스 2.04 0.84 15.44 11.27

· 생산유발계수: 한 산업의 최종수요 발생이 전 산업에 유발되는 산출액 단위 계수
· 부가가치유발계수: 한 사업의 최종수요 발생이 전 산업에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 계수
· 취업유발효과: 한 산업의 산출량 증가로 인한 생산파급과정에서 유발되는 취업자 수 
· 고용유발효과: 한 산업의 산출량 증가로 인한 생산파급과정에서 유발되는 피용자 수  

 ➋ 스포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 분석)

   - 최근 5년간 스포츠산업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은 연평균 성장률로 

빠른 성장세를 보임. 특히, 종사자와 사업체의 성장이 두드러져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스포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
구분 2015년* 2019년*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스포츠산업 68.4조원 80.7조원 4.24%
전체 산업 5,311.2조원 6,195.1조원 3.92%

비중 1.28% 1.3%

종사자 수 
스포츠산업 38.3만명 44.9만명 4.06%
전체 산업 2,088.9만명 2,272.3만명 2.13%

비중 1.83% 1.97%

사업체 수
스포츠산업 9만 3,350개 10만 5,445개 3.09%
전체 산업 387만 4,156개 417만 6,549개 1.89%

비중 2.41% 2.52%

   * 출처: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스포츠산업조사


